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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최근 급속한 관광서비스시스템이 변화하여 관광객이 겪는 시간 빈곤감이 관광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최근 ‘시간 빈곤감(time poverty)’에 우울하다는 호소가 많다. 예를 들면 시간 빈곤의 느낌

이 삶의 만족감, 긍정성, 그리고 마음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더불어 창의성, 업무 능력, 그리고 

인간관계의 질마저 떨어뜨린다는 결과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관광서비스시스템 변화에 따른 시간 빈곤감이 

관광객의 만족도를 떨어뜨려 관광의 질(Quality)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에 집중하여 문헌 고찰을 하였다. 그 결과, 관광객

의 소득수준에 따른 시간 빈곤감 및 이와 관련한 관광의 질 향상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정부 

정책과 사업을 세밀하게 기획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자의 휴가지원정책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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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exploratoryly examines the effect of time poverty experienced by tourists on the 

quality of tourism due to the recent rapid change in the tourism service system. Due to various reasons, 

the process of consuming considerable time and energy of the mind along with anxiety, tension, and 

anxiety caused by the sense of time poverty experienced by tourists occurs. As a result, time poverty 

comes and the quality of tourism decreases. On the other hand, the factor of trust in the change of 

the tourism service system is also an important axis for satisfaction, but if a problem occurs in efficiency 

related to time, satisfaction with the tourism service may decrease.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focusing on the fact that time poverty due to changes in the tourism 

service system reduces the satisfaction of tourists and even affects the quality of tourism. Through this, 

various implications were provided for the government's policy to support workers'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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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는 최근 급속한 관광서비스시스템이 변화하여 관

광객이 겪는 시간 빈곤감이 관광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탐

색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 ‘시간 빈곤감(time poverty)’으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는 현대인이 많아졌다[1]. 즉, 시간이 빈곤하다는 느

낌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 관한 만족감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삶의 태도, 심지어는 마음 건강에까지 악(惡)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개인의 업무 능력 저하 

및 창의성을 떨어뜨리고 조직 내·외의 인간관계 질(質)까지 

떨어뜨리는 악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다[2-4].

4차 산업혁명과 AI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하여 

관광서비스시스템 상에서 고객을 1분이라도 덜 기다리게 

함으로써 고객의 시간을 줄여 주면,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

는 관광서비스플랫폼으로 고객이 몰리는 관광 현상이 발생

하는 것은 ‘시간 사랑’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반응이라 생각

된다. 반대로 서비스가 지체될 때 고객은 불편함을 느낄 뿐

만 아니라 심지어는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매우 불쾌

하게 여기거나 항의와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 그래서 관

광서비스시스템 상에서의 고객서비스와 관련한 민원 상담 

내용을 분석해 보면, ‘나를 기다리게 했다.’는 내용이 많게 

나타난 이유이다. 고객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기다리게 하

는 것은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뺏어간다고 생각하기에 앞서 

자신의 가치를 철저하게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응징을 하거나 불매를 해야 한다고까지 느낀다고 분

석했다[5].

일반적 상황에서 과도한 기다림은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

다. 기다림과 관련된 대표적인 스트레스가 성수기의 항공 및 

교통수단, 그리고 숙박 시설 예약, 관광지 교통체증으로 인

한 기다림, 놀이시설 등에서 탈것 대기 스트레스다. 어느 정

도(定度)를 넘어서면 마음이 번아웃(burn out) 되어 관광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우울증까지 찾아오는 때도 있다. 심지어

는 분노 반응 등 감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13].

관광서비스기업의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간 

빈곤감, 즉 고객 대기시간은 고객에게 초조와 긴장, 불안감 

등을 야기하며, 이로 인해 마음의 에너지가 소모되어 상당

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과정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시

간 빈곤감이 찾아오고 관광객이 만족해야 하는 관광의 질

(quality)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한다. 그래서 국민

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관광서비스시스템의 변

화엔 항상 공론화 과정, 사전 교육 및 시범서비스 운영 등의 

준비 시간을 충분한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한편, 관광서비스시스템 변화에서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라는 요소가 고객의 만족에 매우 중요하기 하

지만, 또 하나의 다른 축은 시간과 관련된 효율의 중요성이

다. 즉, 고객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해 문제

가 발생하면 기업이 제공하는 관광서비스에 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즉, 외식산업에서 메뉴 주문시 대기시

간에 차이가 크게 난다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음식을 주문하는 시간 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상대

적으로 길다면 만족도는 물론 식당 재방문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관광서비스시스템 변화에 따

른 시간 빈곤감이 관광객의 만족도를 떨어뜨려 관광의 질

(Quality)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에 집중하여 문헌 고찰을 

하였다. 

Ⅱ. 관련 연구

1. 시간 빈곤감의 개념

“시간 빈곤” 용어와 관련하여 Vickery(1977: 29)이 관

련 연구에서 처음 사용하였다[6]. 즉, 전통적으로 소득(돈)

을 중심으로 한 빈곤의 척도 연구가 아닌 시간에 대한 빈곤 

개념을 추가하면서 해당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Vickery, 

1977: 27-48).

Vickery(1977: 29)는 시간 빈곤을 소득 빈곤의 정의와 

같은 맥락에서 빈곤하지 않은 생활 수준을 영위할 만큼 가

구가 시간이 없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가구가 이용 가능

한 시간이 없을 정도로 생활수준을 영위하기 위하여 업무에 

매달릴 때를 시간 빈곤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시간 빈곤선

은 절대적 개념의 소득 빈곤 측정방식을 이용하여 설정하였

으며, 가구의 소득과 시간이 모두 빈곤할 때만 빈곤한 가구

로 판단하였다[7]. 하지만, 위 연구는 효용과 빈곤의 개념에 

시간을 도입했다는 데 의의만 있고, 개인의 빈곤이나 효용

이 아닌 가구당 합산된 빈곤과 효용을 측정함으로써 가구원 

간의 시간 배분의 정도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드러

냈다.

이후 소득 빈곤의 정의가 다양한 것처럼 시간 빈곤의 정

의는 시간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자유시간, 노동

시간, 재량시간 등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는 자유시간의 부족[8]을 시간 빈곤으로 

보고, 시간(time)을 크게 4가지(수면이나 식사 등의 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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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필수시간, 무급 노동시간과 유급 노동시간, 자유시

간)로 나누었다. 특히, 자유시간은 24시간에서 필수시간, 무

급 노동시간, 유급 노동시간을 제외한 남은 시간으로 정의

하였다[8-12]. 

이때 필수시간에는 개인위생, 수면시간, 식사시간과 같은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개인 관리시간을 포

함하며, 무급 노동시간은 집 안 청소하기, 요리하기, 빨래하

기와 같은 가사노동시간과 자녀 돌봄(재우기, 씻기기, 등하

교 돕기, 공부시키기 등) 시간, 자녀 이외의 돌봄 시간 등을 

포함하며, 유급 노동시간은 전반적인 소득 활동 시간으로서 

출퇴근 시간, 근로시간, 부업시간을 포함한다[7,8,10].

2. 시간 빈곤감의 특징

최근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과 같은 사회적 

현상이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용어가 등장하고 유행하면서 

‘퇴근 후의 삶,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과 같은 대선 공약과 

슬로건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급노동시간 

이외의 시간과 삶의 질을 연계하여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가 시간 빈곤감과 관련된 정부 정책과 관련 사업에 대해 다

양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14]. 

실제로 사회학 분야의 연구에서 일반적인 시간 이용뿐만 

아니라 여가시간과 시간 빈곤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15,16].

노혜진·김교성(2010)과 Becker(1965)에 의하면, 임금 

노동시장에서 장시간 일하고 더 많은 소득을 벌수록 빈곤 

위험은 감소한다고 분석했다[17-18]. 따라서 사람 대부분

이 소득 빈곤을 감소하기 위해서 장시간 임금 노동시장에 

참여해야만 하기에, 소득 빈곤과 시간 빈곤은 상충관계

(trade-off)에 있다.

결국, 시간 빈곤을 논의할 때 소득과의 연결성을 고려해

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의하면 소득이 시간 

빈곤에 미치는 효과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개인 단위의 측면에서 Burchardt(2008)은 자유

시간과 소득 사이에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혔다[19]. 즉, 필수시간은 소득과 관계없이 거의 모든 사

람이 비슷한 시간을 사용하나, 유급노동시간의 경우 소득 

10 분위별 소득이 높을수록 노동시간이 증가한다고 분석했

다.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저소득) 무급노동시간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가구 단위의 측면에서 분석한 Kalenkoski and 

Hamrick(2012)은 소득이 높은 가구는 육아 등의 활동을 

아웃소싱(outsourcing) 하여 시간을 구매함으로써 시간 빈곤

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 가설을 세웠으나 실증분석 결과 소득

과 시간 빈곤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20].

이러한 상황을 우리나라에서 살펴보면, 선행연구들은 하

루 24시간을 필수 시간(necessary time), 무급노동시간

(unpaid work time), 유급노동시간(paid work time), 그

리고 자유시간(free time)으로 구분한다[15,19,21].

이처럼 시간 빈곤과 관련된 정의가 다양한 만큼 시간 빈

곤에 관한 내용이나 개념은 측정방식에 따라 상대적 혹은 

절대적 시간 빈곤으로 정의한다. 또한, 시간의 종류를 달리

하여 긴 노동시간, 자유시간의 부족, 적은 재량시간 등을 시

간 빈곤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시간 부족(time famine)을 시간 빈곤으

로 정의하고자 하며, 시간 부족이란 자유재량 시간(free 

time), 즉 개인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의 부족을 

의미한다[16].

3. 관광서비스시스템 변화에 따른 시간 빈곤감의 이해

일반적으로 현대적 의미의 관광객은 관광상품과 관광서

비스를 선택하려는 구매 행동, 즉 관광경험의 개성화와 차

별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광서비

스시스템이 변화하면 관광객은 변화한 관광서비스시스템에 

재빠르게 적응하고 이를 활용하여 그들의 변화 욕구를 충족

한다[29]. 예를 들면, 관광정보시스템에 의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검색하여 관련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관광지

에서의 관련 관광서비스를 받는 데도 특혜를 받을 수도 있

다. 즉, 관광지 정보 검색을 위한 시간 낭비 해결, 카드 할인

이나 쿠폰 할인 등으로 관광비용 절감, 관광시설물 대기시

간 확인 등으로 관광의 질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관광서비스시스템 구조와 사회변화에 따른 관광

객의 적응 정도가 관광객 심리에 영향을 미쳐 관광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영향은 고

소득자들이 주로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시

간적 여유가 없는 소득 빈곤층은 관광 정보 검색이나 관련 

내용 접근이 비교적 고소득층보다 뒤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소득수준에 따른 관광기회와 관광경험의 질적 차

이가 발생하고 있어서 오히려 소득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

(social exclusion)에 따른 사회적 참여 및 지원 연구와 복

지 관광(social tourism)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28]. 이는 상대적으로 관광할 기회가 적고, 그래서 관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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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부족한 소득 빈곤층이 관광서비스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서툴고 이로 인해 시간 빈곤감까지 느끼게 한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최근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의 도래

로 인해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

어서 많은 분야에서 키오스크 등의 전자통신기기에 대한 의

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관광 산업계에서도 직접 체험

해보지 않고도 관광서비스를 사전에 체험해 볼 수 있는 관

광서비스시스템이 구축되어 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관광객들은 직접 경험하기 전에 지각된 위험성

이나 장애 요인을 줄여 관광지에서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

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소득 차이에 따른 정보기기 

활용 정도나 관광서비스시스템 적응의 정도의 차이가 남으

로써 시간 빈곤감을 느끼는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30]. 

한편, 관광정보시스템 변화에 따른 적극적 정보를 탐색

할 수 있는 집단은 대체로 시간적 여유와 금전적 여유가 있

는 고소득층이며, 이러한 점에 근거하면 결국 고소득층은 

관광서비스시스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며, 

반대로 소득 빈곤층은 다양한 이유로 새로운 관광서비스시

스템에 적응할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에

서 이런 논의는 악순환의 연속일 뿐이라는 것이다[31]. 

이런 상황에서 김남조(2017)는 저소득층은 근로시간이 

긴 관계로 관광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기도 하고, 관련 업종

이 육체노동이 많다 보니 여유 시간이 생기면 휴식과 잠을 

자는 시간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관광은 엄두도 못 내는 상

황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고소득 직장인은 여행비

용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관

광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저소득계

층의 경우는 여행비용이 없기에 관광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도 꿈도 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행비용 지원 정책 등

이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32].

결국, 관광서비스시스템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

하여 온라인 관광 정보 매체에 의존하는 정도가 증가하여 

최신형의 정보통신기기 사용과 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가 상

대적으로 많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시간 빈곤감을 덜 

느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소득계층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온라인 관광 정보 이용객의 세분 시

장 특성을 제시하여 온라인 관광 정보를 이용한 마케팅 전

략 수립의 근거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소득계층에 따른 온라인 관광 정보 이용객들의 

행동연구에 시간 빈곤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학문적 토대를 제공하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33]. 

따라서, 관광서비스시스템 환경 적응과 교육을 위한 교

육적 배려와 휴가여행비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

한 시점이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최근 관광객들의 여가와 관련하여 관광서비스

시스템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시간 빈곤감이 ‘관광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관광서

비스 시스템이 변화함에 따른 시간 빈곤선의 개념을 이용하

여 시간 빈곤자들을 식별한 후, 이를 확인하여 소득 빈곤층

과 중산층, 고소득층의 ‘관광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소득 빈곤층의 경우 여성일수록 시간 빈곤에 빠

질 확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시·일용직일 경

우 음(-)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

는 임시·일용직이 상용직보다 유급노동시간이 짧아 상대적

으로 소득 빈곤층이라는 점에서 시간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소득 빈곤층은 항상 시간에 

쫓기다 보니 여유롭게 머물면서 관광을 즐기는 ‘관광의 질’

은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관광의 질을 논하지도 못할 정도로 자유시간이 

없어 관광을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1-22]. 이는 

소득 빈곤층 여성의 시간 빈곤 문제는 현재 소득 빈곤 상태

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면서 

시간 빈곤에 빠졌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둘째, 임금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고소득층

의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자유시간이 증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근로시

간 단축분이 필수시간, 무급노동시간, 자유시간에 나누어 

할당된다면 고소득층도 결국 저소득층과 함께 근로시간 단

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23]. 이는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만이 모든 사람의 자유시간을 늘리는 것과 

상충관계(trade-off)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고소득층의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 빈곤을 해결한다고 해서 

그들의 관광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안보다는 해당 시간에 관광을 가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다[24]. 

셋째, 시간 빈곤 상황에서의 유급노동시간의 특성을 분

석한 결과, 특히 비사회적 시간인 주말과 야간의 시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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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면 명확하게 결과가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1982

년 야간통행 금지 조치를 해제한 이후 현재 24시간 시대를 

살고 있다[25].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노

동시장 유연화와 플랫폼 노동 확대로 인해 노동 시간대와 

형태가 거의 24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야간과 주말 노동은 좋은 노동시

간(decent working time)이 아닌 근로자 대부분이 꺼리거

나 싫어하는 시간으로 나타났다. 역사적으로 표준 고용형태

의 노동시간은 ‘나인 투 식스(nine to six)’인데, 시간 빈곤

이 개인의 개별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시간의 절대적, 상대

적 부족 상황이라는 점이다. 즉, 집에서 직장까지 출퇴근하

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근로시간은 같지만, 출퇴근 

시간도 포함하면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길어져 시간 빈곤

에 허덕인다는 점이다. 

그래서 시간 빈곤의 원인을 장시간 유급노동이거나 유급

노동과 무급노동의 병행에서 초래되는 것만 보아서는 안 되

며, 노동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출퇴근 등 근로를 위해 필요

한 시간이 길수록 비사회적 노동시간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26]. 이는 결국, 똑같은 노동시간에 참여하

더라도 근무 시간대와 근무형태에 따라 관광서비스시스템에

서 제공하는 관광의 질에 관한 의견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관점이다. 예를 들면, 야간 노동자와 주간 노동자, 대면 고

객 상담자(프런트데스크 등)와 고객 비대면 근로자(마케팅 

및 인사담당자 등)의 노동 스트레스가 달라 근로로 인한 피

로감이 덜한 근무형태를 지닌 고객 비대면 근로자의 시간 

빈곤감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가 있다. 

결국, 시간 빈곤과 관련하여 출퇴근 시간, 노동시간 배치

형태(working time arrangements), 직무 유형이나 형태

와의 관계, 시간 빈곤의 질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 시

간 빈곤 연구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은 근시안적인 책

상머리 행정일 뿐이라는 점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하루 24

시간이라는 가장 공평한 동일 배분과 그리고 시간 소비라는 

자원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성별, 연령, 사회적 지

위와 계층에 따라 시간을 활용하는 형태와 유형은 완전히 

상이하며 시간 재량권 또한 다르다는 점이 ‘시간 빈곤 연구’

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Warren(2003)

의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27]. 

Vickery(1977)는 소득만이 빈곤의 원인과 정책 대상으

로 고려되면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가구의 시간 불평

등이 심화하면 소득 빈곤을 유발하는 기제가 시간 부족이라

는 점을 고려하여 차단해야 함에도 막지 못하고, 심지어는 

특정 유형의 가구가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역효과까지 발생

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즉, 자녀가 있는 홑벌이 여성 

가구나 여성 한 부모 가구와 특정 유형의 가구가 아이 돌봄

으로 인해 시간 빈곤에 취약하다고 분석한 것이다[6]. 이러

한 연구는 현재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도 일정한 함의를 제

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성에게 있어서 소득뿐만이 아니라 

시간 빈곤 역시 결혼과 출산, 육아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26].

<표 1> 연구 결과 요약

Ⅳ. 결론

소득 빈곤층은 경제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관광서

비스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보

다 불리한 처지에 있다. 이로 인해 관광서비스를 선택하는 

구분 내용

소득빈곤층 여성

•여성일수록 시간 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음

-임시·일용직일 경우 상대적 소득 빈곤층

-이에 시간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큼

-여유롭게 체류하며 즐기는 ‘관광의 질’은 엄두도 못냄

•사실상 관광의 질을 논할 수도 없고 자유시간이 없어 관광

을 가지도 못함

-현재 소득 빈곤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노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 

고소득층

•임금보전이 없는 상태의 근로시간 단축은 자유시간 증가와 

무관하다는 시사점

-근로시간 단축분이 필수시간 등 다양한 시간에 안배가 됨

-근로시간 단축이 자유시간을 늘려 주는 효과에 기여하지 

못함

•근로시간 단축보다 관광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

라는 시사점

시간빈곤에서의 유급노

동시간 특성

•야간과 주말 노동시간은 좋은 노동시간이 아님

•시간 빈곤은 개인의 개별 상황에 따라 나타난 절대적, 상

대적 부족 상황임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근로시간이 같아도 상대적으로 

시간 빈곤에 허덕임

•시간 빈곤은 똑같은 노동시간에 참여해도 근로 형태별로 

관광의 질이 다름

-고객 직접 응대 부서 등 근로 스트레스가 있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피로감이 높아 시간 빈곤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

타남 

•시간 빈곤과 관련하여 출퇴근 시간, 노동시간 배치형태

(working time arrangements), 직무 유형이나 형태와

의 관계, 시간 빈곤의 질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 시

간 빈곤 연구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은 근시안적인 행

정임

•인간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이라는 가장 공평한 동일 배

분과 그리고 시간 소비라는 자원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로는 성별, 연령, 사회적 지위와 계층에 따라 시간을 활용하

는 형태와 유형은 완전히 상이하며 시간 재량권 또한 다르

다는 점 

소득만이 빈곤의 원인

과 정책대상으로 고려

되면 안됨

•자녀가 있는 홑벌이 여성 가구나 여성 한 부모 가구와 특

정 유형의 가구가 아이 돌봄으로 인해 시간 빈곤에 취약함

•현재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도 일정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

음

• 여성에게 있어서 소득뿐만이 아니라 시간 빈곤 역시 결혼

과 출산, 육아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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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어려움을 겪거나 상대적으로 관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함으로써 비교적 낮은 수준의 관광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광

의 질’이 나빠지는 유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소득 빈곤층의 경우 임금이 상승하면 관광 공급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인이 될 수 있지만, 중･고소득층처럼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고 나면, 관광 공급을 늘리는 

데 임금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근로자에게 있어서 여행비용 지원의 효과는 소득계층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많은 사람을 위해 최

근 추진하고 있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즉 워라밸

(Work-Life Balance)을 위한 해결책으로 근로시간 단축

과 휴가여행비 지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세밀하

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즉,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체 규모별로 차등을 두

고 시행하지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수준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소득계층에 따라 시간 빈곤의 늪에 빠지

는 이유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고 세밀화 한 정

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제안한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은 시간당 임금에 있어서 다르게 반응한다. 그 이유는 저소

득층이 소득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를 하면서 

시간 빈곤에 빠지게 된다는 점이다. 즉, 장시간 근로를 통해 

소득 빈곤을 해결하기는 하지만,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

(疲勞)나 과로(過勞)로 관광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점이

다. 결국, 여가시간이 주어졌을 때 몸과 마음이 지쳐 관광을 

가기보다는 집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경향이 강해 

관광서비스시스템을 활용하여 관광의 질을 높이지도 못하고 

있다. 

결국, 저소득층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상승이 

관광서비스시스템 활용을 통한 관광의 질 향상 효과가 있음

을 의미한다. 즉, 저소득층은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시

간당 임금상승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소득 빈곤 해소를 통한 

시간 빈곤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을 관광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그들의 관광의 질을 논의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계층별로 관광서비스 시스

템을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이 달라 시간 빈곤감에 상대적으

로 시달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관광객과 소

득수준이 높은 관광객 간에는 각각이 개별적으로 느끼는 현

재 관광의 질과 이상적인 관광 활동 및 서비스 수준이 다를 

수 있는 사회현상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광객의 소득수준에 따른 시간 빈곤감 및 이와 

관련한 관광의 질 향상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

별로 나누어 정부 정책과 사업을 세밀하게 기획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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